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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학교중단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에서 4개년에 걸쳐 조사된 5차년도(중2), 6차년도(중3), 7차년도(고1), 8차년도(고2)의 자료를 AMOS 21.0 프로그램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부모, 교사, 친구 및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시간 추이에 따른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서 개인차가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사회적 자본 중 부모, 교사, 지역사회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의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학교중단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자본 중 부모와 교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쳐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사회적 자본이 이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 변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중단위험 변화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isk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over time,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the risk of school dropout. To this end, i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 (MAPS)’, the 5th(second graders from middle school), 6th(third graders from middle school), 7th year(first graders from high school), and 8th year(second graders from high school) years surveyed over 4 years. The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latent growth model of the AMOS 21.0 program. By classifying the social capit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to parents, teachers, friends, and local communities, the effects on school dropout risk were explored,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time course were explo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risk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individual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se changes. Second, among the social capitals of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parents, teachers, and local communit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itial value of the risk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 higher the social capital, the lower the risk of school dropout. Third, parents and teachers of social capital also affected the change rate of the risk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social capital at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the risk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confirme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the change in risk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suggeste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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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매년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초·중·고등학교 등 다문화청소년 수는 16만여명으로 전체 학생 533만 2천여명 중 약 3%에 해당된다. 전체 학생 수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8.6% 증가되었다(교육부, 2021).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출생 다문화청소년뿐 아니라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증가로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규모면에서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모습의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달리 단일민족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일수록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이 비다문화청소년보다 학교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언어, 외모, 또래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부적응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비율이 비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 비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기준 전체 학생의 학교중단 비율이 중학생의 경우 0.73%, 고등학생은 1.62%로 나타났고 다문화학생의 경우는 중학생 1.34%, 고등학생 1.91%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

      학교중단은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은데 이중에서도 다문화 중고등학생이 비다문화 중고등학생보다 학교중단 비율이 더 높아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중단의 문제가 단순히 청소년기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이후의 성인기 삶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진로부적응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인정·김병년, 2020; 박하나·김성은·김현수, 2021). 또한 학교중단 이후 지속되는 부적응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실업,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김영희·최보영, 2015).

      학업적 성취가 다음 상급학교의 진학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교육수준이 향후 직업과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에서 다문화청소년이라는 특정 집단의 학업중단이 유독 더욱 두드러지는 것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관련 요인들이 상호연관된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적응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변용스트레스, 가족관련요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전병주, 2012). 이 중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어떤 네트워크나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완화해주는 보호 또는 중재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실증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의 보유 여부 또는 보유 정도가 이들의 학교생활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관계형 구조로 정의 내리며 ‘가정 내 사회자본과 가정 외 사회자본’을 나누어 설명한다. 즉 가정 내의 사회자본은 가족 관련 요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요인으로 구분하고 가정외 사회자본은 학교 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자본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다(Schaefer-McDaniel, 2004). 특히 일부 학자들은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성인기와는 다른 청소년 고유의 사회·정서·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Goodwin & Armstrong-Esther, 2004). 청소년기에 형성된 사회 자본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이봉주·김선숙·김낭희, 2010). 또한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가족의 형태, 구성원과의 상호관계, 가정 갈등에 대처 능력, 사회적 규범의 수용,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관계 등으로 구체화하기도 한다(김영은, 2014). 따라서 학교중단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청소년에게 있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차원적 사회적 관계망에 배태된 사회적 자본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에 대한 연구들 또한 대부분 횡단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중단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leman(1988)의 사회자본 정의에 따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차원이라는 포괄적인 범주에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고 중학생 시기 사회자본의 초기값이 고등학생이 된 시기에 학교중단위험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은 어떠한 변화궤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학교중단위험의 변화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
        학교의 정규과정을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은 개인과 가정, 학교, 사회의 다변적인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배움과 학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학교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에서 ‘학교중단’의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다(김선미, 2022; 박병금·노필순, 2016). 학교중단은 단순히 학업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적 측면에서 교육권 박탈, 일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미래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비용 및 범죄 발생의 증가 등의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정두수·백진아, 2020).

        학교중단위험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여러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인 요소로(이자영 외, 2010), 개인의 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경향을 띤다(Diener & Fujita, 2005). 학교중단위험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해 가족 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족요인, 교우나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갈등, 학습능력 부진과 같은 학교요인 및 사회에 잔존하는 다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 최근에는 보다 포괄적인 영향요인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김로라·이조경, 2016).

        다문화청소년은 언어의 제약, 다문화에 대한 편견, 외모와 문화 차이, 또래 소외 및 학업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고(조성희·박소영, 2020),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중단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친구와의 갈등이나 따돌림, 교사의 낮은 지지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들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을 높이는 주요 변인으로 입증된 바 있다(김선미, 2022; 박선숙, 2022; 연은모·최효식, 2022; 조성희·박소영, 2020)

      

      
        2.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역할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이 어떤 네트워크나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무엇보다 자원이며, 사회적 연결을 통해 생성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이론의 자본 개념, 즉 미래 이득을 위해 현재 소비의 희생을 통해 생성되는 자본이 생산의 다른 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사회(공동체)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미를 희생하고 자원봉사 등과 같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생성되며, 사회 발전 및 사회적 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회적 생산성(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Berkman & Wilson, 2021).

        사회적 자본은 개인(individuals)과 집단(community)의 서로 다른 두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이익을 얻고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의 개념인 반면, 집단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한 집단 혹은 공동체 내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양에 따라 어떠한 긍정적 효과 혹은 부작용을 낳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론적으로 개인차원에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및 공동체에 쌓이게 되고, 복수의 집단, 공동체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국가 차원에서 공유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 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며, 이는 크게 호혜성(reciprocity)에 기반한 신뢰(trust)와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s)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인인 신뢰는 주관적 요인(subjective factor), 사회연결망은 객관적 요인(objective factor)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호혜성에 기반한 신뢰는 사회 구성원 혹은 사회 조직이 자신의 선의(good will)에 선의로 답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의가 무시되거나, 혹은 선의의 표현이 역으로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연결망이 요구되는데, 개인의 가족, 학연, 지연 등으로 형성되는 사회연결망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촘촘해지면, 그 안에서의 정보 교환이 원활해짐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회연결망이 모두 갖추어져야 사회적 자본이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만일 개인 차원에서 신뢰는 있으나 사회연결망이 부족한 경우,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며, 반대로 개인 차원에서 사회연결망은 촘촘하나 신뢰가 부족한 경우,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타인에 의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준 외, 2009).

        사회구조에 내재하는 신뢰와 규범, 그리고 호혜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와 관련하여 Coleman(1988)은 사회구조에 배태된 행위자들이 자본 활용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 역시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충분히 포섭(inclusive)되어 공동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익함(benefit)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재열, 2006; 최예나·김이수, 2015). 다시 말해 자신이 속한 특정공동체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잘 포섭되었을 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이들의 사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말한다(Coleman, 1988). 그리고 특정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망을 가지게 될 때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Portes, 1998; Granovetter, 2018).

        한편, Putnam(2016)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으로 교육과 어린이의 발전, 안전하고 유익한 동네, 경제적 번영, 건강과 행복, 민주주의 등 다섯 가지 측면을 언급하였는데, 이 중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과 어린이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의 발전, 행복,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면서, “미취학 연령에서도 어린이가 부모의 재정적자본과 인간적 자본으로부터 혜택을 받듯, 부모의 사회적 자본은 그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 재정 적자 원인과 교육적 차원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본은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역설하였다.

      

      
        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특성과 학교중단위험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양육특성은 청소년의 진로적응성, 학교 적응,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김명숙·이미현, 2019; 홍현정·안도희, 2021). 특히 부모의 양육스타일은 양육참여보다 학업중단을 더 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조성희·박소영, 2020), 특히 방임의 부정적 효과라 강조되고 있다. 또한 부모 감독은 가족 구조 형태보다 학업중단을 더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는 학교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 변인으로 학교환경은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중요변인이다. 교사-학생관계 및 교사 지지는 비행, 학교적응, 진로준비성 및 진로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사-학생 관계 및 교사지지는 학업중단 및 학업중단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또래관계 및 지지는 사회적응, 우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장성진·김진숙, 2012; 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또한 친구변인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측하는데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집단괴롭힘의 피해로 인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을 증폭시킨다(Ricard & Pelletier, 2016).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경우 또래 수용이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중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ianchi et al., 2021).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대인관계 중에서 교우, 부모,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을 돕고(임선모 외, 2012), 학생들 역시 교사와의 정서적 교류를 원하고 좋은 친구관계,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중요한 행복감의 근거로 두었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련 연구에서도 교육욕구, 문화욕구, 지지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학교교육 경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김홍주·박길태, 2010).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전병주, 2012).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자본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신뢰정도, 지역사회 참여 여부 등을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다(심재휘·이기혜, 2018)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5차년도(중2), 6차년도(중3), 7차년도(고1), 8차년도(고2)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2011년부터 1년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 총 1,625가구(청소년 응답자 수 1,639명)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조사기준 중학교 2학년 1,347명의 자료 중 8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주요 변인에 결측치 없이 응답한 1,182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남학생 581명(49.2%), 여학생 601명(50.8%)이며,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182)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학생
            	581(49.2)
            	지역 규모
            	대도시
            	298(25.2)
          

          
            	중소도시
            	531(44.9)
          

          
            	여학생
            	601(50.8)
          

          
            	읍/면
            	353(29.9)
          

          
            	계
            	1,182(100.0)
          

          
            	계
            	1,182(100.0)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132(11.2)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357(30.2)
          

          
            	고졸
            	556(47.0)
            	고졸
            	586(49.6)
          

          
            	2~3년제 대졸
            	301(25.5)
            	2~3년제 대졸
            	70(5.9)
          

          
            	4년제 대졸 이상
            	191(16.1)
            	4년제 대졸 이상
            	119(10.1)
          

          
            	무응답
            	2(0.2)
            	무응답
            	50(4.2)
          

          
            	계
            	1,182(100.0)
            	계
            	1,182(100.0)
          

        

        

      

      
        2. 측정도구
        
          1) 학교중단위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의 생활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자영 외(2010)가 개발한 척도에 수록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 및 규율에 대한 갈등,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 무기력감 및 가정 내 갈등, 친구관계 갈등의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졌으나, 친구관계 갈등과 관련된 항목의 문항은 응답범주가 2점 척도로 측정범위가 상이하여(연은모·최효식, 2022; 조성희·박소영, 2020) 총 6문항을 활요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의 생활 및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는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이론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부모, 교사, 친구 및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관심과 신뢰는 Hernandez(1993)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김순규(2001)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기대 척도와 허묘연(2000)의 척도를 이경상 외(2011)가 수정한 방임적 양육태도척도를 활용하였다. 부모의 지지는 6문항, 부모의 방임은 7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방임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관심과 신뢰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관심과 신뢰는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 중 교사 지지의 6문항과 민병수(1991)의 척도를 김지경 외(2010)가 수정한 교사와의 관계 6문항을 활용하였다. 친구의 관심과 신뢰는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 중 친구의지지 7문항과 민병수(1991)의 척도를 김지경 외(2010)가 수정한 교우관계의 4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교사의 관심과 신뢰는 4점 Likert 척도이며, 친구의 관심과 신뢰 중 친구지지는 5점 Likert 척도, 친구관계는 4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및 친구의 관심과 신뢰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김지경 외(2010)가 재수정한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에 관한 6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의 한 문항을 제외하고 5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변인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측정변인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인
                	주요 문항
                	Cronbach’s a
              

            
            
              	학교 중단 위험
              	교사 및 규율에 대한 갈등(2)
              	■ 나는 학교에서 머리, 옷, 담배 등을 규제하는 것이 싫다
              	5차: .759
6차: .722
7차: .741
8차: .734
            

            
              	■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행동(술, 담배, 머리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2)
              	■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무기력감 및 가정내 갈등(2)
            

            
              	■ 부모와 자주 싸운다
            

            
              	■ 집에 들어가기 싫다
            

            
              	사회적 자본
              	부모 자본 :
부모의 관심과 신뢰
              	부모지지 (6)
              	■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신다
              	5차: .884
            

            
              	■ 부모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 주신다
            

            
              	■ 부모님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신다
            

            
              	■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다
            

            
              	■ 부모님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부모님께서 소유한 것(물건, 장소)들을 제공해주신다
            

            
              	부모방임 (7)
              	■ 부모님은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 부모님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칭찬을 하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 부모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 부모님은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서 병원에 데러가지 않으신다*
            

            
              	■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 부모님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
            

            
              	교사 자본 :
교사의 관심과 신뢰
              	교사지지 (6)
              	■ 나는 우리 담임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5차: .948
            

            
              	■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교사 관계 (6)
              	■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 나는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 나는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친구 자본 :
친구의 관심과 신뢰
              	친구지지 (7)
              	■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5차: .925
            

            
              	■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친구관계 (5)
              	■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 나는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 나는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지역사회자본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5)
              	■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5차: .807
            

            
              	■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 역채점 문항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구하고,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AOM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사회적 자본과 이후의 학교중단위험 간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영향력 검증을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모델 검증을 위해서 χ², TLI, CFI, RMSEA를 통해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χ²은 표본수에 민감한 점을 고려해 TLI, CFI, RMSEA를 살펴보았다.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이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음, .08이하이면 양호, .10이하이면 수용가능한 적합도라고 판단한다(우종필, 2022).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학교중단위험에 대한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의 왜도는 -.390∼.269로 절대값 3미만, 첨도는 -.292∼.529로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5).

        
          <표 3>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N=1,182)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사회적 자본_부모(중2)
            	3.231
            	.442
            	-.102
            	-.152
          

          
            	사회적 자본_교사(중2)
            	3.463
            	.654
            	-.182
            	-.048
          

          
            	사회적 자본_친구(중2)
            	3.744
            	.540
            	-.390
            	-.089
          

          
            	사회적 자본_지역사회(중2)
            	2.914
            	.566
            	-.176
            	.529
          

          
            	학교중단위험(중2)
            	1.832
            	.548
            	.269
            	-.292
          

          
            	학교중단위험(중3)
            	1.891
            	.508
            	.198
            	-.171
          

          
            	학교중단위험(고1)
            	2.012
            	.540
            	.205
            	.187
          

          
            	학교중단위험(고2)
            	2.014
            	.535
            	.161
            	.269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는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은 부모(-.345<r<-.176), 교사(-.234<r<-.112), 친구(-.176<r<-.119), 지역(-.180<r<-.104)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N=1,182)

          
          

        

        
          
            
              	 
              	1
              	2
              	3
              	4
              	5
              	6
              	7
              	8
            

          
          
            	1. 사회적 자본_부모(중2)
            	1
            	
            	
            	
            	
            	
            	
            	
          

          
            	2. 사회적 자본_교사(중2)
            	.417***
            	1
            	
            	
            	
            	
            	
            	
          

          
            	3. 사회적 자본_친구(중2)
            	.454***
            	.597***
            	1
            	
            	
            	
            	
            	
          

          
            	4. 사회적 자본_지역사회(중2)
            	.262***
            	.406***
            	.351***
            	1
            	
            	
            	
            	
          

          
            	5. 학교중단위험(중2)
            	-.345***
            	-.234***
            	-.165***
            	-.180***
            	1
            	
            	
            	
          

          
            	6. 학교중단위험(중3)
            	-276***
            	-.185***
            	-.176***
            	-.161***
            	.450***
            	1
            	
            	
          

          
            	7. 학교중단위험(고1)
            	-.193***
            	-.181***
            	-.119**
            	-.138***
            	.337***
            	.406***
            	1
            	
          

          
            	8. 학교중단위험(고2)
            	-.176***
            	-.112***
            	-.135***
            	-.104***
            	.338***
            	.422***
            	.485***
            	1
          

        

        
          
            ***p<.001, **p<.01
          

        

        

      

      
        2. 학교중단위험의 변화궤적 분석
        학교중단위험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으로는 대략적인 변화 경향성만을 확인할 수 있어, 변화양상을 잘 표현하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χ²/df=21.240/5, TLI=.979, CFI=.983, RMSEA=.052로 적합도가 향상되어 선형변화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5> 
				
          

          
            변화모형 적합도
          
          

        

        
          
            
              	 
              	모형
              	χ²
              	df
              	p
              	TLI
              	CFI
              	RMSEA
            

          
          
            	학교중단위험
            	무변화모형
            	4.359
            	5
            	.000
            	.955
            	.963
            	.077
          

          
            	선형변화모형
            	21.240
            	5
            	.001
            	.979
            	.983
            	.052
          

        

        

        선형변화모형에 따른 학교중단위험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값과 변화율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 평균 초기값은 1.837(p<.001), 평균 변화율은 .19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이 측정시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양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중단위험은 매년 .135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 초기값의 분산은 .135(p<.001), 변화율의 분산은 .11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학교중단위험의 초기값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중단위험이 증가하는 정도에서도 개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상관은 -.347(p<.001)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초기 시점인 중학교 2학년에 학교중단위험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중단위험이 낮은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정적변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표 6>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구분
              	초기치
              	변화율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학교중단위험
            	1.837***
            	.135***
            	.194***
            	.112***
            	-.043***
            	-.347
          

        

        
          
            ***p<.001, **p<.01, *p<.05
          

        

        

      

      
        3. 잠재성장모형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중단위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확인 결과, χ²은 53.902(df=19, p<.01)였으며 TLI .971, CFI .984로 .90 이상, RMSEA는 .039로 .08 이하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표 7>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잠재성장모형
            	53.902
            	19
            	.002
            	.971
            	.984
            	.039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중단위험 변화에 이르는 경로계수를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1>과 <표 8>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 중 부모는 학교중단위험의 초기값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β=-.424, p<.001)을, 변화율에는 정적 영향(β=.27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 시점에 부모의 관심과 신뢰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중단위험이 낮아지고, 부모의 관심과 신뢰를 낮게 지각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4차년에 걸친 학교중단위험이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중 교사는 학교중단위험의 초기값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β=-.163, p<.01)을, 변화율에는 정적 영향(β=.141,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 시점에 교사의 관심과 신뢰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중단위험이 낮고, 이후 학교중단위험의 증가가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림 1>  
				
          

          
            경로모형
          
          

          

        

        
          <표 8>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사회적 자본_부모 → 학교중단위험 초기값
            	-.354
            	-.424
            	.034
            	-1.328***
          

          
            	사회적 자본_부모 → 학교중단위험 변화율
            	.212
            	.275
            	.045
            	4.700***
          

          
            	사회적 자본_교사 → 학교중단위험 초기값
            	-.092
            	-.163
            	.026
            	-3.489**
          

          
            	사회적 자본_교사 → 학교중단위험 변화율
            	.073
            	.141
            	.035
            	2.115*
          

          
            	사회적 자본_친구 → 학교중단위험 초기값
            	.059
            	.086
            	.032
            	1.838
          

          
            	사회적 자본_친구 → 학교중단위험 변화율
            	-.103
            	-.164
            	.042
            	-2.466*
          

          
            	사회적 자본_지역사회 → 학교중단위험 초기값
            	-.077
            	-.118
            	.026
            	-2.989**
          

          
            	사회적 자본_지역사회 → 학교중단위험 변화율
            	.032
            	.053
            	.034
            	.933
          

          
            	성별 → 학교중단위험 초기값
            	-.008
            	-.011
            	.026
            	-.319
          

          
            	성별 → 학교중단위험 변화율
            	.033
            	.048
            	.035
            	.947
          

        

        
          
            ***p<.001, **p<.01, *p<.05
          

        

        

        반면, 사회적 자본 중 친구는 학교중단위험의 초기값에는 유의미한 영향(β=.086, p>.05)이 미치지 않았으나,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β=-.164,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중 지역사회(β=-.118, p<.01)는 학교중단위험의 초기값에만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성별은 학교중단위험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향후 10년 후면 한국의 전체 청년 인구의 약 3.4% 정도가 현재의 이주배경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차지하게 되고, 그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통계청, 2022). 이런 상황에서 다문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을 위해 현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의 맥락을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이 학교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는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길을 모색하는 다양한 채널로서 기능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비다문화청소년보다 학교중단을 더 많이 하는 상황 속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궤적을 보이는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은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중2 시기의 학교중단위험수준과 고2 시기까지의 변화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시기까지 학업중단위험이 증가하는 발달궤적을 보이고 있고 중1 시기에 부모감독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위험이 감소하는 동시효과는 확인되지만 지연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특히 중2 시기부터 부모방임이 학업중단위험을 증가시키는 지연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연은모·최효식, 2022).

      둘째, 사회적 자본 중 부모는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 시점에 부모의 관심과 신뢰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중단위험이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의 보호요인임을 검증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로라·이조경, 2016).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와 정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모화숙·문화진, 2022). 즉 비다문화청소년과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역시 부모의 관심과 신뢰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부모와 같이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이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 때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 중단의 시도나 실행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에 사회적 관계의 폭이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에 보호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사회적 자본 중 교사는 교사의 관심과 신뢰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지지가 고등학생의 지각된 학교 소속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all & Roberts. 2012). 즉 긍정적인 학교환경은 청소년의 학교중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Orpinas & Raczynski, 2016), 특히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환경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자본 중 친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을 순차적으로 낮추어 학교중단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김선미(2022)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친구의 관심과 신뢰는 학교중단위험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친구는 친밀감을 나누는 중요한 대상으로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히 친구의 관심과 신뢰가 다문화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성공적인 적응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기제임으로 밝혀진바 있다(오정아·변수정, 2020; 유봉애·옥경희, 2013).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사회자본인 지역사회인식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거주지역에 대해 인식한다는 것이 자신과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보다 확장된 관계를 경험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강현주·신인순, 2015).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유대관계,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때 청소년이 학교적응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조정아, 2012; 박영숙·최효선·민소영, 2017).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을 알고 지내고, 거주지역에 대해 안전감을 느끼는 것이 거주지역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중단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관련된 이웃이나 지역의 공동체가 우리의 안녕에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hipuer, 2001).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개입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개입의 요구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구성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민 여성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자녀 양육의 경우특히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그 역할이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으로서 적응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하는 동시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원치 않는 방임적 양육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자녀 역시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등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19).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 아동 중심으로 집중되어있는 가족프로그램에서 보다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된 다문화 청소년 가족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시 된다. 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역시 아동 발달단계에서 중단되지 않고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에 적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육에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아버지를 양육의 적극적인 파트너로 참여시켜 다문화청소년과의 유대감과 가족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가족상담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는 아동·청소년 보육과 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지도를 돕는 방문교육지도사는 있지만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는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이행기에 다양한 심리내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상담지원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 중 특히 가정 외 자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가 급속하게 확장되는 청소년기에 학교 및 지역사회와 같은 다양한 집단 구성원과의 관계 맺기는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가는 긍정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타자화된 시선이 아닌 공동체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경험과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종사자 및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교육의 의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관련 교과·비교과 활동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다만 다문화청소년과 잦은 빈도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 종사자 및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을 주로 하는 청소년상담자 등에 대한 다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논의는 빠져있어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이 실제로 다문화청소년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학교에서의 연간 2시간 다문화 관련 활동 역시 권고에 머물러 그 실효성의 담보가 어렵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법령 제정 및 정비,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중단위험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 청소년의 비해 학업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안혜령·이순형, 2009). 학업성취가 낮을 경우 무기력감뿐 아니라 학교 자체에 대한 흥미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습지원과 관련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습컨설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취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 문해력의 증진을 위해서 아동기에서 청소년 전환과정에 있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관련 스마트기기 개발 및 보급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중단위험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시기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중학교 시기부터 충분한 사회적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학교중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정의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자료의 경우 모집단 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본 연구에서의 주요대상이 결과적으로는 국제결혼가정자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더욱 세분화하여 이질적인 잠재계층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될 수 없는 복합적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개념적 구조화를 시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하위요인들을 구성하여 좀 더 구체화 된 개념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 연구의 경우 초기에는 아동에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청소년까지 그 연구대상의 범위가 확장되고는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학습경험과 학교중단경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후속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부터 성인기 진입시기까지 확장하여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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